
 

 

1. 보안동향 
 

‘애국 해킹’ 산업 키우는 중국, 수년 동안 부정하더니 대량 정보 유출돼 전모 드러났다 

 

[미리보기] 

숨쉬듯 해킹하는 중국의 나쁜 버릇이야 알 사람은 다 아는 것이었는데, 중국만 계속 부인하고 있었다. 하지만 그런 중국 정부를 도와 애국 

해킹을 하던 기업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중국 정부는 보다 참신한 변명거리를 생각해내야 할 상황이 됐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

중국의 국영 기업인 아이순(iSoon)에서 다량의 내부 문건이 유출됐고, 그 문건이 깃허브에 

 

 

 

다시 돌아온 루시퍼 봇넷, 이번에는 하둡 서버 겨냥해 맹공 펼쳐 

 

[미리보기] 

지난 한 달 동안에만 한 기업의 하둡 허니팟에 3 천 번 이상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. 그리고 전부 루시퍼를 심는 것으로 완료됐다. 위험한 

하이브리드 멀웨어인 루시퍼가 돌아왔다. [보안뉴스 = 자이 비자얀 IT 칼럼니스트] 아파치하둡(Apache Hadoop)과 

아파치드루이드(Apache Druid)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공격 캠페인이 발견됐다. 이 공격에 사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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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, 파이오링크 조영철 대표 선출 

 

[미리보기] 

제 28 차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조영철 제 17 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선출, 정보보호산업 ‘빌드업 투게더’ 

추진수석부회장에 소프트캠프 배환국 대표,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 임명정보보호 ISC 출범, 해외 공동 R&D 지원, KOZETA 운영 등 지원 

통해 산업발전 시킬 것[보안뉴스 김경애 기자]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이하 KISIA) 제 17 대 협회장으 

 

 

 

2024 년 보안 리더에게 불어올 6 가지 유행 

 

[미리보기] 

기업의 회복탄력성과 사이버 보안 기능의 성과를 개선하는 목표 세워야 해가트너가 선정한 2024 년 보안 리더에게 영향을 미칠 6 가지 

유행[보안뉴스 박은주 기자] 보안도 유행을 탄다. 최근 보안 업계 뜨거운 감자는 ‘인공지능(AI)’이다. 유행은 사이버 공격자에게도 

동일하게 적용된다. 따라서 보안팀은 동향을 지속해서 살피고,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. 다만, 어떤 

 

 

 

제 2 의 카세야 사태? 커넥트와이즈 솔루션에서 나온 10 점 만점 취약점 주의보 

 

[미리보기] 

월요일에 10 점 만점짜리 취약점이 나왔나 싶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실제 공격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. 그러더니 이제는 

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중이다.[보안뉴스 문정후 기자] 커넥트와이즈 스크린커넥트(ConnectWise 

ScreenConnect) 원격 데스크톱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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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안권고문 
 

금일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는 없습니다. 

 

 

 

 

 


